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1년 사례보고회] 

자의적 구금의 종식인가, 간판만 바뀐 구금인가?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외국인보호소 구금된 아동의 모습(좌), 구금된 난민이 그린 그림(우) 
 

취지 및 배경 

●​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반인권적인 외국인보호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출국해야 할 외국인이더라도 사람을 함부로 구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헌재 결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작년부터 시행된 
새 제도는 이제 시행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 하지만 제도만 바뀌었을 뿐, 인권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보호소 문제’의 실태를 알리는 
사례보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법개정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바뀌지 않았는지를 
당사자의 발언과 구체적인 통계수치 등을 바탕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취재요청서 
취재요청일/장소 2026년 6월 16일 (화) 9:30 / 인권위 10층 배움터 

담당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010-9503-1271 

배포일 2026년 6월 15일 (월) 



사례보고회 개요 

 



주요 내용 

●​ 전혀 줄어들지 않은 구금인원, 오히려 떨어진 심사석방률 등 제도 시행 1년 통계 
●​ 현재 구금되어 있는 당사자의 발언 (대독) 

●​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바꾼 것과 바꾸지 않는 것에 대한 활동가 발언 

●​ 아동구금 경험 당사자의 발언 
●​ 복수의 구금된 아동에 대한 인터뷰 결과 공유 

●​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구금사례 공유 

●​ 구금당해 자녀와 생이별해야 했던 당사자의 발언 
●​ ‘장기구금이 두려워 난민신청을 포기해야 했던 난민’ 등 난민신청자 장기구금 실태 

●​ 아무런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구금 이후의 삶’ 

 

 

 

 

 

 

 

   

2026. 6. 15.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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